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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로 재외동포 환대한다

- 5월 19일부터 23일까지, 인천아트플랫폼·애관극장서 개최 -

- 개막작〈어웨이(Away)〉비롯, 전 세계 27개국 총 88편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-

인천광역시와 (사)인천영상위원회는 오는 5월 19일(금)부터 23일

(화)까지 5일간 인천 중구 소재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에서 제

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오는 5월 19일 오후 7시 30분 인천아트플랫폼 야외무대 환대의 광장

에서 ‘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(주최: 인천광역시/주관: 인천광역시

영상위원회/후원: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)’ 개막식이 

열린다. 

개막식은 조민수 배우와 김환 아나운서의 사회로, 데이브레이크의 개

막공연에 이어 개막작으로 ‘어웨이’가 상영된다.

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은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

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화제이기도 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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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이번 영화제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성공한 열기를 이어갈 

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‘디아스포라 영화제’는 이주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인천

에서 영화를 통해 차별과 편견 등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다양성과 관

용의 가치를 나누고자 기획된 영화제로, 750만 재외동포를 이어주는 

거점으로서 ‘인천’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한 축을 담당

하고 있다.

이번 영화제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기념해 ▴인천 거주 중인 고

려인·새터민 등 초청, ▴사할린 동포 단체 관람, ▴‘하와이한미연합

회/한미재단 하와이지부(하와이 국제영화제) 간담회’ 등을 통해 재외

동포의 참여와 연계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. 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

과 협력하고 재외동포의 참여 확대와 연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

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 

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300만 시민

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계기로 축하

의 장을 마련했다”면서, “앞으로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

동포들이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켜 

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애관극장,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

서 개최되는 제11회 디아스포라영화제에는 ▲디아스포라 장편 ▲디

아스포라 단편 ▲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▲디아스포라의 눈 ▲시네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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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크닉 등 사전 온라인 상영작품을 포함 전 세계 27개국 총 88편의 

작품이 상영작으로 선정됐다. 

상영작 예매 및 부대 프로그램의 사전 예매는 5월 19일(목) 14시까지 

디아스포라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, 기타 상영작 및 예매

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(www.diaff.org)를 통해 

확인할 수 있다. 

<붙임> 영화제 포스터

<별첨> 상영작 목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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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포스터

http://www.diaff.org

